
소개만으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500자 

20 여 년 전, 파리를 방문 하면서 파리대성당을 감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중세 고딕양식으로 지은 성당을 처음 만나면서 영혼을 뒤흔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후, 해마다, 혹은 2-3년마다 고딕성당 순례를 나섰습니다. 오랜 순례 하면서 고딕성당의 건축과 예술, 그리고 건축예술에 담긴 종교적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고딕건축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한국의 여러 모임에서 고딕건축을 소개 했습니다. 이제 출판을 준비하면서 주요 고딕성당들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고딕성당을 연재 하면서 21 세기 디지털 시대 가운데 묻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건 과연 무엇일까 질문을 해봅니다. 연재를 읽고 어느 구독자 한 분이 “ 정말, 고딕성당을 찾아가 보고 싶구나’ 해서 성당을 찾아 나선다면 이 연재는 대박! 입니다. 

---------------
처음 고딕성당 전체 개요 설명, 읽는 사람이 계속 읽고 싶게 , 중학교 1학년에게, 할머니에게 읽어주듯 
-----------------
01화, 고딕 성당 순례 이야기를 시작하며…

고딕성당 건축은 공간을 짓는 독특한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종교 건물들은 건물 구조를 설계하고, 그 구조에 맞추어 공간이 디자인한다. 하지만, 고딕 성당들은 우선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고민하고 설계한다. 그런 후 건축 구조가 만들어진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들도 실내 공간이 작지 않지만, 그 공간은 먼저 건축 구조를 설계한 뒤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고딕양식의 성당들은 먼저 공간을 설계하고, 설계한 공간을 시각적으로 빚어내기 위해 공간을 담는 구조를 설계한다. 큰 로마네스크 성당의 공간도 크지만 대부분 어두운 물리적인 공간이라면, 고딕 성당의 공간은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빛을 받으며 살아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은 하늘나라의 신비감이 충만한 공간이다. 

고딕성당 건축은 크게 초기고딕양식, 높은고딕양식, 후기고딕양식으로 나누어진다. 후기고딕양식은 다시 레요낭양식과 풀라부아양 양식으로 나누어진다. 초기고딕양식은 아주 높은 공간보다는 높으면서도 공간 높이와 폭의 균형감을 강조했다. 초기고딕양식의 문을 연 성당은 생드니수도원성당이다. 이후, 상스대성당, 상리대성당, 노아용대성당을 거쳐 라옹대성당에서 초기고딕양식의 정점을 이룬다. 높은고딕양식에서는 공간의 높이와 폭의 균형감보다는 높은 공간에 추구해 천장이 아주 높아지면서 마치 떠 있는 것 같은 공간을 창조했다. 파리대성당은 처음 천장이 아주 높아진 성당으로 초기고딕양식에서 높은고딕양식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샤르트르대성당은 파리대성당을 넘어 명실공히 높은고딕양식의 문을 열었다. 샤르트르대성당이 제시한 높은고딕양식은 고딕양식을 재창조 했다고 할 만큼 초기고딕성당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모든 고딕건축양식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랭스대성당 건축에선 새르트르대성당에서 처음 시도한 높은 고딕 양식을 한층 더 세련되고, 정교해 졌으며, 아미앵대성당에 와서는 높은고딕양식은 마침내 완성된다. 아미앵대성당은 모든 고딕성당 중 가장 뛰어난 성당으로 고딕의 파르테논 신전으로 불린다. 
아미앵대성당 이후 고딕양식은 후기 고딕 양식으로 접어들었다. 후기고딕양식에서는 천장 높이가 높은고딕양식에 비해 낮아지고, 벽은 얇아지고, 기둥은 가늘어지고, 스테인레스글라스창은 크게 확장되고, 성당 내부는 밝고 아담하게 변모했다. 후기고딕양식은 레뇨앙 양식과 플레부아앙양식으로 세분된다. 레뇨앙양식은 중심으로부터 빛이 사방으로 퍼져간다는 의미로 장미창과 스테인드글라스 디자인에서 유래했다. 플라부아양양식에 들어서면서 성당은 스테인드글래스창 뿐 아니라,  성당 벽과 기둥은 한층도 가벼워지고, 벽장식은 마치 하늘을 향해 타오르는 불꽃 모양으로 지어지면서 스테인드글라창과 벽장식은 화려해지고 성당 규모는 눈에 띄게 축소됐다. 특히, 15세기에 접어들면서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고딕성당 규모는 축소되고, 성당벽은 성경 메세지 조각들은 크게 줄어들고, 세련된 조각들로 장식되고, 다양한 빛깔로 스테인드글라스창은 화려하게 장식됐다. 해서, 땅에서 하늘나라를 향해 높이 치솟은 장대한 성당들은 몇 세기를 거치면서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경배하는 아름다운 성당으로 변모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시편, 127.1)

고딕성당은 사람과 신이 함께 지은 집이다. 오늘날 종교인들에게는 하늘나라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세 종교인들은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 발을 딛고 있는 땅처럼 실존하는 현실이었다. 그들에게는 현세는 임시적인 삶에 지나지 않지만, 하늘나라는 죽음이 사라진 영원한 삶이었다. 당시 중세인들은 신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땅 이에 신이 머물 집을 짓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고딕성당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담는 신비한 공간을 지었다고 할 수 있다.  





